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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I.

우리나라에서의 근대 잡지의 발행은 년 대한제국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물론 대한제국기 이전에도 년 월 선교사들에 의해

창간되었던 와 년 월 동경유학생들이 발행했던   

와 년 월 독립협회가 창간했던 등의 잡지親睦會會報 大朝鮮獨立協會報   

가 발간되고 있었지만 이전의 정치적 성향을 담은 근대적 잡지의 발간韓日合邦

은 대한제국기 이후 각 지역에서 조직되었던 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學會 學會誌

었다 그런데 이 시기 잡지의 법률관련 논설은 주로 근대 법학의 내용을 소개하거

나 법학의 중요성을 일반인들에게 계몽하는 글이며 특히 대한제국의 정치적 위

이 논문은 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한국근대사 전공

崔鍾庫 韓國法學史 博英社  



기 속에서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된 와憲政體制

관련된 상당수의 논설이 게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대한제국기의 각 학회지에 게

재되었던 관련 논설의 경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근대 초기 한국사憲政 法律ᆞ

회가 서구적인 법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다양한 측면의 한 부분을 이

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을 전후하여 일제는 국내의 언론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韓日合邦

년 월 이른바 을 제정한 이래 시기별로新聞紙法 保安法 制令 號 治安維ᆞ ᆞ

을 적용하여 그 탄압의 강도를 높여 갔다持法 비록 년대 후반까지는

상대적으로 잡지의 발간이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전시통제기인

년에는 언론통제가 강화되어 년 월 일 와 가東亞日報 朝鮮日報    

동시에 폐간되는 극단적인 탄압의 국면을 맞고 있었다

또한 년에 들어서면 일제는 법률言論 出版 集會 結社 等 臨時取締法ᆞ ᆞ ᆞ｢ ｣

제 호과 제 호을言論 出版 集會 結社 等 臨時取締法 施行規則 內務省ᆞ ᆞ ᆞ｢ ｣

제정하였는데 일본 스스로도 이 법령에 대해 을 대신해서 에서 안녕戒嚴 戰時下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을 띤 것이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언론통제법을 시大使命

행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일제시대에 민간 발행 잡지의 경우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으며 법률 관련 논설의 대부분은 총독

부가 제정했던 법령에 대해 그 성격을 해설하거나 법령자체를 소개하면서 문제점

들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년 월 중

일전쟁이 발발하자 국내의 민간잡지들은 극단적인 친일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

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민간 잡지들에 수록된 법률관련 논

설의 경향을 분석해 보는 것은 조선총독부의 조선에 대한 법률적 지배가 나타내고

있던 식민지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한국에 있어서 근대적 의 변화과정柳永烈 政體論 國史館論叢｢ ｣   

을 통한 에 관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鈴木敬夫 法 朝鮮植民地支配 硏究  

한국언론 나남신서鄭晋錫   

宮澤俊義 言論 出版 集會 結社 等 臨時取締法 施行規則 第 帝國議會 新法律 解說のᆞ ᆞ ᆞ｢ ｣   

쪽 앞의 책 쪽 참조鈴木敬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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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우선 대한제국기의 잡지에서 나타나는 법률관련

논설의 대체적인 경향과 함께 헌정체제와 관련된 법률관련 논설의 특징에 대해서

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일제하 민간에서 발간된 잡지에 나타나는 법률관련 논

설의 경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경우 비교적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

던 것으로 보이는 치안 농업 경제법령 관련 논설과 년대 후반 이후에 강화ᆞ ᆞ

되었던 전시통제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조선총독부가 발행했던 에 게재되었던 법률 관련 논설과機關誌 朝鮮  

관련기사의 경향과 조선총독부 기관지의 체제상의 변화를 관계 법령의 검토를 통

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본고의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한국사회가 근대적 법

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사회적 특징과 그것이 일제 치하를 겪으면서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적 왜곡현상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료적

토대를 형성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제국기II. 學會誌에 게재된 법률관련 논설

중요잡지의 법률관련 논설의 경향1.

대한제국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발행되었던 우리나라의 잡지는 년 이전에는

주로 각 지역별 학회의 기관지적 성격을 갖는 잡지들을 중심으로 약 여종의 잡

지가 발간되고 있었는데 대체로 일제의 정치적 억압 속에서 자유로운 언론활동

을 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년 월 일제는 사령관의 명의로朝鮮駐箚軍

신문의 내용이 치안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이를 정지시키고 관계자를 처벌할 것과

신문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검열을 실시할 것 등을 주장하는 을 대한제국內訓

에 통고하였으며外部 년 월에는 신문지법을 제정하여 한국의 언론을 장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經濟硏究室 編 朝鮮彙報 分類總目錄  

부터 일제시기 잡지의 종류와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황민호 일제의 식민지언론정책과舊韓末 ｢

법률관련 논설의 경향 정신문화연구 여름호 참조｣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京城內外日本軍警察實施通告  ｢ ｣



악해 가고 있었다

년 월에 창간되었던 는 년 월 대한자강회가 치안大韓自强會月報  

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완용 내각에 의해 해산 당하자 그 한 달 전인 월에 통권

호로 정간되었는데 이 시기 대부분의 학회지들이 대체로 통권 호를 넘기

지 못하고 종간되고 있었던 것은 각 학회들이 일제에 의해 정치적 탄압을 받게 되

면 소속 학회지도 따라서 종간되는 상황의 반영이었던 생각된다

이 시기에 출간되었던 대표적인 학회지로는 서우학회의 기관지인 를 비西友  

롯하여 西北學會月報 湖南學報 畿湖興學會月報 嶠南敎育雜誌 大韓ᆞ ᆞ ᆞ ᆞ         

興學報 法學協會雜誌ᆞ   와 일본에서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太極學 

와 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정치 교육 문화를 중심으報 大韓留學生學報 ᆞ ᆞ   

로 계몽주의적 관점에서의 언론활동에 주력하고 있었다

당시의 잡지에 나타나는 법학 관련 논설의 특징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이 시기의 각 잡지에서는 法學 法律學 法律槪論 民法 國際公法 憲ᆞ ᆞ ᆞ ᆞ ᆞ

등을 제목으로 하는 논설들이 자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근대적 법학이 도입法

되는 시기에 애국계몽계열의 지식인들이 법학 자체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와 법률의 중요성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이 연설회 등을法治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년 월 제 호에 게재되었던西友 時｢ ｣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報

연합연설회 시부터 에서 가 를 개本日 下午 國民演說臺 紳士諸氏 法律演說會

하였는데 와 의 이 함 은演題 辯士 氏名 如左 尹孝定 人權 不可不尊重 廉仲模ᆞ

의 의 의民不信法 原因 李冕宇 檢事 職權 洪在祺 民不知法 弊害 兪承兼ᆞ ᆞ ᆞ

과 의 은 의法律 輿論 鄭雲福 法官 持心 全德基 法律 治安 機關 金明濬 恩ᆞ ᆞ ᆞ

신문지법을 평론 帝國新聞｢ ｣   

쪽汀霞 朝鮮新聞發達史 新東亞｢ ｣   

법학협회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최종고 한말과 일제하 법학협회의 활동 애산학보｢ ｣   

참조

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국근대잡지의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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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 한 은澤 可均不可偏 姜玧凞 生命財産 如何保護 吳世昌 腐敗 司法 文明ᆞ ᆞ

의 敵讎

위의 내용은 당시 각 연사들의 강연 제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목만으로도

당시 지식인들이 법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당시의 지식인들은 근대 법학이 국민국가 건설을 위해

유용한 학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년 월 일에 조직되었던 법학협회의 창립취지서를 통해

서 알 수 있는데 법학협회에서는 법률은 이며 인 동시에 법률을 하新學 實學 討究

여 법률적 사상이 발휘되면 의 과 의 등이 존재함으로 국가의治國 術策 生活 法則

과 의 이 모두 그 안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富强 個人 康樂

이외에도 근대적 법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설은 다수가 있었다 우선 卞悳淵

은 은 을 할 가 함 이라는 논설을 통해 이 국가단체원의人民 法律 解釋 必要 有 人民｢ ｣

이 된 이상 그 의 을 할 필요가 있고 법률은 해석 여하에 따라서一員 國 法律 知得

개인의 와 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상당한 방법을 통해 그것을權利 義務

해석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은 의石鎭衡 法律 必要｢

라는 논설을 통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타국과 견주어 자국의 를 치 않고權利 缺損｣

에서 하는 국가는 모두 이요 를 하는 나라요海陸上 雄飛 法治國 法治政治 法治國民

이다 라고 함으로써 법률이나 법학이 부강한 근대국가의 건설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학회지에는 의 를法律 必要 論

함 의法學 職分ᆞ 의法律發生 原因ᆞ 의 을 함法 本質 論ᆞ 을法律ᆞ

不可不學 등의 논설이 게재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글도 역시 근대적 법학 도입

쪽時報 西友｢ ｣   

앞의 책 쪽崔鍾庫

은 을 할 가 함 쪽卞悳淵 人民 法律 解釋 必要 有 大韓協會會報｢ ｣   

의 쪽石鎭衡 法律 必要 大韓協會會報｢ ｣   

의 를 함吳政善 法律 必要 論 大韓留學生會會報｢ ｣   

의洪正 法學 職分 畿湖興學會月報褣 ｢ ｣   

의韓光鎬 法律 發生 原因 法政學會｢ ｣   

의 을 함蔡基斗 法 本質 論 大韓學會月報｢ ｣   

을 특히 이 논설에서는 법률이란中岳山人 法律 不可不學 大韓協會會報 血脈｢ ｣   



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던 논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시기의 법학 관련 논설에는 과 관련된 글도 상당수 보이고 있는데民法

民法叢論 民法講義 槪要ᆞ 등을 제목으로 하는 논설들이 대체로 민법의 개

념이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대한자강회의 부회장이었던 은尹孝定 民法｢

과 의 에서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정한 이고 민법은 상호간刑法 區別 公法 人民｣

의 를 정한 이다 그러나 형법이 규정한 사항 중에도 에 관한 것權利義務 私法 私益

이 있고 이 규정한 사항에도 공익에 관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고 하였다 또한民法

그는 민법은 법률의 명문이 없더라도 재판관은 와 을 하여條理 慣習 參酌 適用ᆞ

재판을 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년 년에 현행 민법을 발포하였는데明治

실로 조에 달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제 호에 라는 필명으로 게재된 의 이라는大韓協會報 金陵居士 國家 民事責任

논설에서는 관리의 직무상의 행위는 국가를 대표하는 행위임으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본의 현행법이 실시하고 있던 국가에 대

한 이나 등의 법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다損害賠償 損失補償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한 민법규정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한국사회가 개항이후 계속되어 온 개화

운동의 진전을 통해 근대적 신분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당시의 논설들 중에는 國際公法 과國際公法論 平時國際國法論ᆞ ᆞ

같은 논설도 다수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대한제국기의 정치적 상황에서 국제공법

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의

지식인들은 국제공법이 이라 하여 법률로서 인정하기 어렵다는不如 大砲一門 俗

과 함께 국제법을 로 보는 서양의 법 이론을 소개하면서 국제공법의 문說 非法律

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으며 국제공법이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과 같아 에 대하여 잠시라도 되는 것이 불가하며 국가인민의 생명을 하는國家人民 缺乏 扶植 藥

이며 한 을 하는 이라 할 것 이라고 역설하기도 하였다石 無道不公 强暴 防禦 干屛

李鍾麟 民法總論 大韓協會會報｢ ｣   

朴聖欽 民法 講義 槪要 西友｢ ｣   

과 의尹孝定 刑法 民法 區別 大韓自强會月報｢ ｣   

의金陵居士 國家 民事責任 大韓協會報｢ ｣   

鄭喬 國際公法 續 少年韓半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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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전쟁 등과 같은 분쟁을 조절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

는 인식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었다

이밖에 및 의治外法權 領事裁判權 差異 이東洋拓植會社 設立 我國 經濟狀ᆞ

에 미치는況 影響 을 제목으로 한 논설도 보이는데 이것은 일제의 국권침략에

대한 경계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다만 의私立學校令 說明 과

같은 글은 강당에서 사립학교령을 반포한 이유에 에 대해 연설을 했漢城師範學校

던 일본인 의 연설문의 개요를 그대로 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당시가學部次官 採錄

통감정치 하였다는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대한제국기의 애국계몽계열에 속해있던 지

식인들은 대체로 일제로부터의 국권침탈의 위기 속에서도 법률이나 법학 혹은 법

치주의에 대해 근대국가형성에 필요한 학문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법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겠다

2. 憲政體制 에 관한 논설의 경향

대한제국기 애국계몽계열의 지식인들은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의 일환으로

憲政體制 에 관한 논의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우선 이들은 인민의 란自由

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고 인간의 은 다르나 천부자유권은 동일하皇天 大小强弱

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은 국가전체의 주인이기 때문에民 人民意

의 인 정부는 주인의 동의를 얻어 국사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志 代表

였다 즉 당시의 지식인들은 국가와 국민을 동등한 위치에서 인식하는 근대적 국

민국가관의 일면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지식인들은 정당정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정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石鎭衡 平時國際國法論 大韓自强會月報｢ ｣   

李承瑾 國際公法論 大韓留學生會會報｢ ｣   

의趙天植 治外法權 及 領事裁判權 差異 法學協會雜誌｢ ｣   

의 이 에 하는朱定均 東洋拓植會社 設立 我國經濟 狀況 及 影響 法學協會雜誌｢ ｣   

의私立學令 說明 西北學會月報｢ ｣   

한국에 있어서 근대적 의 변화과정柳永烈 政體論 國史館論叢｢ ｣   

호 쪽南宮湜 自由論 大韓自强會月報｢ ｣   



정치상으로 동일한 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근대적 정당은 과거 사회에主義 害

가 많았던 과는 다른 것이며 정부에서 비록 을 조직한다 할지라도朋黨 責任內閣

정당이 치 못하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完全

또한 우리나라 에서도 정당이 필요한데 정치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我韓

직된 정당은 외국의 에 있을 지라도 의 이 방해하지 못할保護政治 下 統監府 權力

것이며 이를 방해하고 해산한다는 것은 의 자유를 무시하고 국가의 을人民 輿望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정치활동에 대한 통감부의 간섭과 통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당시의 지식인들은 오늘

날의 세계에서 정당 없는 입헌국가 없고 정당 있는 전제국가는 없다 라고 함으

로써 정당을 통한 입헌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한편 애국계몽계열의 지식인들은 의 대안으로 입법정체를 주장했던 것專制政治

으로 파악된다 은 입헌정치의 정신은 로 를 에尹孝定 君民同治 上下一致 萬機 公議ᆞ

의해 결행하는 것에 비해 전제정치는 이 하고 이 하며 운영하는君權 無限 民權 不在

은 군주와 귀족관료의 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윤효정은機關 私黨

에서 일본은 하고 러시아는 했던 것처럼 현실정치에서露日戰爭 擧國一致 內亂紛起

보아도 보다 가 우수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專制 立憲政體

대한협회회보 편찬위원이었던 의 경우는 구미열강의 국민이 세계상에서金成喜

일등국민이 된 것은 전제를 변하여 입헌을 하고 국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삼아 국

가의 일을 맡도록 한 때문 이라고 주장한 후 우리도 의 발포와 의 설립을憲法 國會

추진하여 를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하였다國民國家 입법정치의 특질에

대해서도 야 을代表全數國民 爲統一政體事 君權民權 法典上制限事 立法部之權

를 를 라고 하는 네가지의 특징을 지적하였는데 그利 保維事 行政官之行爲 監督事

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의 지식인들이 입헌대의제 혹은 입헌 군국주제에 대한 명확

한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애국계몽계열의 지식인들은 영국을 입헌군주제의 모범적인

호 쪽安國善 政黨論 大韓協會會報｢ ｣   

의 호 쪽金成喜 政黨 責任 大韓協會月報｢ ｣   

은 호 쪽尹孝定 專制國民 無愛國思想論 大韓自强會月報｢ ｣   

의 은 의 호 쪽金成喜 政黨 事業 國民 責任 大韓協會會報｢ ｣   

앞의 글 참조金成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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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는 의 라는 글에서 장元泳義 政治 進化｢ ｣

래 정치의 지극한 정도는 헌정과 민주의 완비 여부에 있으며 헌정의 인 영국始祖

의 입헌정체는 오늘날 완전무결한 상태를 이루어 타국에 비해 우월하다 고 주장하

였다 의 경우도 영국을 헌정의 이라 지칭하면서 문명국가의 헌법은金成喜 母國

민권을 보장하고 을 허용하고 군주의 를 존중하여 책임지는人民參政之權 神聖地位

바 없게 하는 것 등을 중요 골자로 하며 안으로 헌정기관이 완비되면 밖으로 국

가주권이 스스로 완비된다고 하였다 요컨대 대한제국기에 헌정체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대한협회나 대한자강회 계열의 지식인들은 국민국가 건설론과 관련하

여 대체로 영국형 입헌대의제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은

입헌대의제에 의한 국민국가의 건설이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자강독

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제국기라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당시의 지식인들은 입헌군주제를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주공화제가 국민국가건설

을 위한 이상적인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자강회의 평의政體

원이었던 설태희는 의 에의 라는 논설에서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法律上 人 權義｢ ｣

입법권을 독점하는 군주제에 비해 대통령과 의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공화제가

가장 우수하고 진보된 정치체제라고 주장하였다 도 민주공화체제는 주권元泳義

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참정과 민권보장이 가능한 의 정체라고 평가하였으最美

며 의 자유기고가 선우순도 의 라는 논설에서 전인민의西北學會月報 國家 槪要

의지가 독립고유의 이 될 경우 이를 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最高權 民主共和制

이 시기 항일운동을 위한 비밀결사 조직이었던 의 경우 그 과新民會 通用章程

를 통해 공화제를 주장하기도 하였다趣旨書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한제국기 합법적인 공간에서의 헌정체제에 관한

의 호 쪽대한협회보 편찬위원元泳義 政治 進化 大韓協會會報｢ ｣   

호 쪽金成喜 國家意義 大韓自强會月報｢ ｣   

앞의 논문 쪽柳永烈

호 쪽薛泰凞 法律上 人權義 大韓自强會月報｢ ｣   

호 쪽元泳義 政體槪論 大韓協會會報｢ ｣   

선우순 의 호 쪽國家論 槪要 西北學會月報｢ ｣   

앞의 논문 쪽柳永烈



논의에 있어서 당시의 지식인들은 표면적으로는 입헌군주제의 헌정체제를 수용하

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공화제정체에 의한 국민국가의 건설을 보다 선호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정치적 현실 속에서 공화제에 관

한 주장은 비밀결사였던 에 의해 주장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新民會 ᆞ

운동 이후 국내외에서 출현한 모든 임시정부가 일관되게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 지식인들의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하 중요 민간 발행 잡지의 법률관련 논설III.

일제하 국내에서 발행된 민간잡지는 종류와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경향을 나

타내고 있었으나 이 시기의 잡지에서는 대한제국기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헌

정체제에 관한 논의는 찾아 볼 수 없으며 조선총독부가 제정했던 법령들에 대해

서도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일제는 한일합방 이후 국내잡지들에 대해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상ᆞ

대적으로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었던 의 적용을 극도로 제한하였으며 애新聞紙法

국계몽운동계열의 잡지들은 한일합방 이전에 이미 모두 폐간시키고 있었다

이 시기에 발행되었던 잡지들은 天道敎會月報 侍天敎月報 朝鮮佛敎月報ᆞ ᆞ      

등과 같은 종교계통의 잡지가惟心 經學院雜誌 中央靑年會報 公道ᆞ ᆞ ᆞ ᆞ        

대부분이었으며 일본 유학생들이 발행하던 과 등의 잡지가 있學之光 女子界    

기는 하였지만 이들은 대부분 종교나 사회문제에 관한 간단한 논설을 게재하고

있을 뿐 법률이나 법학에 관한 논설은 거의 게재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법학전

문지였던 법학계 가 년 월 일 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법학普城學校   

협회지 의 후신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년에는 京城法學專門學校 校友會

에서 발간한 가 창간되었다六曹｢ ｣

쪽鄭晋錫 韓國言論史硏究 一潮閣  

최종고 위의 책 쪽

이밖에 년부터 년까지 에서 발간한 이라는 잡지가 총 호가 발法律論講社 法律論講  

간되었다고 한다 쪽 참조韓國法學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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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운동 이후 일제의 언론통제정책의 유형이 달라지자 잡지의 창간이 늘ᆞ

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사회주의사상의 유입으로 인해 잡지계의 사상적 경향도 일

정하게 구분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년대 후반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년대에는 나 등이 나타나면서 법률관련 논설의 경言論誌 思想誌

우도 과거에 비해 체계적인 논리구조를 갖추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년

대에 들어서는 과 같이 신문언론이 발행하는 잡지들이新東亞 朝光 中央ᆞ ᆞ      

나타나 보다 우수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잡지언론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

를 만들기도 하였다

년대 이후의 민간잡지에 자주 게재되었던 법률관련 논설은 치안 농업 혹ᆞ

은 경제 관련 분야의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잡지에서 보이는 법률관련 논설

의 논의 구조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기보다는 종교 교육ᆞ 언ᆞ

론 농업ᆞ 경제 산업분야ᆞ ᆞ 등에서 조선총독부가 제정했던 법령의 내용을

소개하거나 비판하는 논설들이 단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

은 이 시기 민간 잡지가 비록 그 종류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 진전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정치적으로는 주관성이 강한 논설을 제기할 수 없는 현

이 시기에 발행되던 대표적인 잡지로는 東明 東光 我聲 共濟 新天地 新生活ᆞ ᆞ ᆞ ᆞ ᆞ ᆞ            

開闢 思想運動 理論鬪爭 現段階 批判 全線 活泉 神學世界 新ᆞ ᆞ ᆞ ᆞ ᆞ ᆞ ᆞ ᆞ                 

人間 ᆞ  등이 있었다東學之光 彗星 佛敎ᆞ ᆞ     

참조韓國雜誌協會 韓國雜誌總攬  

에 대한 카톨릭編輯室 宗敎 法令 靑年｢ ｣   

에 하여一記者 敎育令 改正 就 儒道 朝鮮敎育令 內容 學務局長 時事評｢ ｣   ｢ ｣  

論 朝鮮敎育令 時事評論 ｢ ｣   

불은 꺼도 모기는 있다 에 하여新聞紙法 出版法 改正建議 關 東明 梁潤植｢ ｣   

新聞法律講釋 鐵筆｢ ｣   

과 의李健赫 米穀自治管理法 專賣問題 前途 朝光 朴用來 重要 肥料業 統制｢ ｣   ｢

공포法 朝光 又 正 朝鮮臨時肥配統制令 朝鮮農業 辛泰嶽｣   ｢ ｣   ｢農

에 하야地調停法案 對 批判 朝鮮 穀物檢査 施行規則 中 改正 朝鮮農業｣   ｢ ｣   

과 된裵成龍 勞動組合法案 前途 三千里 陳榮喆 流産 勞組法案 慧星｢ ｣   ｢ ｣   

과 의辛泰獄 鑛業令 鑛害問題 朝光 辛泰嶽 鑛業令改正 必要｢ ｣ ｢ ｣

과 조선에新朝鮮 朴用來 重要産業統制法 實施問題 朝光 木  ｢ ｣   

월부터 실시하는野藤雄 朝鮮 産金令 解說 朝鮮鑛業 朝鮮鑛業瞥察規則｢ ｣   ｢ ｣

朝鮮鑛業 重要鑛業增産法案 鑛業朝鮮  ｢ ｣   



실적 억압구조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당시 국내에서 발행되던 잡지들은 년 월부터 실시되었던 에 대治安維持法

해 비교적 여러 잡지에서 논설을 게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향은 치안유

지법에 대해 의 이라고 하거나 에 대한 이라고 비판重 重 惡法令 思想取締 辨妄

하고 있었다 실제로 당시의 논설들은 치안유지법에 대해 제령 위반으로 처리해

오던 순수한 독립운동에 대해 치안유지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 얼마

나 더 심해졌는가를 웅변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하거나 대중의 여론이 치안此法

유지법필자 시행을 불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보안법과 제령 제 호와 치안유지법의 법률상의 상호관계를 검토한

후 정치범죄의 추세를 통계적으로 검토한 논설이 게재되기도 하였다

이밖에 치안관련 법령으로는 刑事補償法 盜犯防止法ᆞ 思想保護觀察ᆞ

令 에 대해 법령자체를 소개하거나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설들이 게재되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호사 은 형사보상법에 대해 조선에서 이 법李仁 全文

이 그대로 시행되겠는 지도 예측하기 어려우며 그 를 하여 보면 피法文自體 通讀

해자가 과연 어떤 정도의 만족과 를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히慰藉 雪復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疑問

또한 사상보호관찰령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적용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

의李如星 治安維持法案 時評 思想運動 重 重 惡法令 開闢｢ ｣   ｢ ｣   ｢

에 대한 의治安維持法 政府 釋義全文 新民 治安維持法上 朝鮮獨立運動 高法判事｣   ｢ ｣

의野村調太郞 普聲 治安維持法 釋義 編輯室 普聲 李學鍾  ｢ ｣   

에 대한 의 와 의思想取締 辨妄 新民 治安維持法 實施 今後 朝鮮社會運動 開闢｢ ｣   ｢ ｣   

에 대하여 를 통해 본治安維持法 李仁 三千里 金世政 判例 保安｢ ｣   ｢

과 과法 制令 第 號 批判 治安維持法 朝鮮 東光｣   ｢ ｣   

과 관련된 논설로는刑事補償法 金世斌 寃罪者補償法批判 新東亞 李仁｢ ｣   ｢

부터 하는 과 의 등이 있으며 비슷한 시기新年 施行 刑事補償法 小作調停法 第一線｣   

에 에 대해 논의한 논설의 경우도 실제로는 문제와 연결되어 논의되는國家賠償法案 刑事補償法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 에 대하야寃罪者 慰藉 國家賠償法案 金海星 新民｢ ｣   

새로 하는 의李仁 盜犯防止法批判 別乾坤 楊潤植 實行 盜犯等 防止法 解說｢ ｣   ｢ ｣  

別乾坤 

의 월 일부터 되는李鍾摸 保護觀察令 適用範圍 朝光 實施 思想犯保護｢ ｣   ｢

觀察令 朝光｣   

월에 한다는 의李仁 今年 實施 所謂刑事補償法 實體 彗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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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시행으로 에 보호관찰소가 설京城 咸興 淸津 平壤 新義州 大邱 光州ᆞ ᆞ ᆞ ᆞ ᆞ ᆞ

치되게 되었다고 하면서 특별히 광주보호관찰소의 조직운영에 대해 다루고 있는

가 게재되기도 하였다記事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시기의 잡지

들은 일제가 실시했던 치안관련 법률의 내용을 소개하고 일부 그 문제점을 비판하

는 논설을 게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독부가 치안관련 법률을 적

용하면서 실질적으로 나타났던 사회적 문제나 한계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농업관련 법령에 대한 논설도 다수 보인다 년 이후

농업공황의 여파로 국내에서는 이나 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小作令 小作立法

있었으며 당시의 논설들은 그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 에 기고한申相俊 中央 朝  ｢

의 에서 농업관련 법령이 제정되는 일련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鮮農地令 解說｣

하고 있다

년의 농업공황의 여파가 급증함에 따라 의 실시 등은自作農創定制度…

농촌의 피폐가 하여 그대로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것이었다尤甚 坐視 …

년 월에는 이라는 것을 실시하여 소작쟁의를 으로朝鮮小作調停令 妥協互讓

해결할 방침을 세웠으나 이는 오직 소작쟁의가 일어났을 때만 을 할 수調停 加

있는 이라 그래서 이러한 쟁의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로現實 朝鮮小作…

을 제정한 것이니 착수 이래 을 한 것이라 조선에서는令案 個星霜 費 地主…

의 을 대표하는 가 하야 많은 을 가하였고 또 현해탄을 건利益 反對 繁盛 修正

너서 수정에 수정을 가하고도 그 를 의심할 만치 반대와 찬성이 하法令化 區區

였다 또한 이라 하면 지주와 을 대립시키는 감도 없지 않다 하小作令 小作人…

야 으로 까지 고쳐서 하게 되었다朝鮮農地令 姓名 發布

된崔圭昌 今般 設立 光州保護觀察所 湖南評論｢ ｣   

의 의金洙 小作法 制定 急務 朝鮮之光 宋鎭禹 小作 立法 必要 朝鮮之｢ ｣   ｢ ｣  

과 의光 鄭基薰 小作 立法 小作農 自覺 朝鮮之光 張利 ｢ ｣   

의 를 바라보면서 과 의根 小作令 出世 東學之光 金東進 小作令 制定 小作問題｢ ｣   ｢

의將來 新東亞 裵成龍 朝鮮小作令案 反動性 東光 辛泰｣   ｢ ｣   

의嶽 朝鮮 小作調停令 解說 農民 申相俊 朝鮮農地令 解說 中央｢ ｣   ｢ ｣   

의朴燦一 朝鮮 農地令 要領 湖南評論｢ ｣   



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대체로 일제는 년대를 전후하여 극단적으로 악화

되기 시작한 농민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작쟁의 조정법과 을 제정朝鮮小作令案

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소작령의 경우 년 동안 국내와 일본에서

커다란 반대에 부딪쳐 수정을 거듭하는 한편 가 의심될 정도였으며 법령法令化

의 명칭도 지주와 소작인을 대립시키는 감이 있다는 이유로 으로 변朝鮮農地令

경하여 제정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일제의 조선농지령의 입법과정과 내용에

상당부분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밖에 년대에 들어서면 銀行令 등에 관한 논所得稅令 相續稅令ᆞ ᆞ

설이 게재되고 있었는데 과 에 대한 에서는朝鮮 所得稅令 適用範圍 一考察 稅制｢ ｣

에 의한 의 하나整理 派生的 增稅案 라고 하였으며 에서는朝鮮 相續稅令 解說｢ ｣

조선의 를 정비하기 위하여 총독부에서는 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은稅制 年來

일반에 하는 사실 이며 을 하였다公知 累進稅法 採用 고 있는데 이는 조선총독

부가 년대 전반기 이후 조세제도의 강화를 통해 전쟁비용을 조달하고자 했음

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년대 후반에 이르면 등內鮮一體 國民文學 大東亞 新時代ᆞ ᆞ ᆞ        

극단적인 친일화 경향을 나타내는 잡지들이 출간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일본어로 작성된 기사를 게재하거나 극단적인 친일 논설을 게재하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의 경우는 의 에서 와大東亞 本誌 新指標 內地人士  

를 연결하는 이 될 것이라고 자처하였다半島兄弟 媒介機關

년대 후반의 법률관련 논설들은 조선인 지원병제도가 실시되는 것에 대해

이는 발발 이래 조선인의 애국심의 발로와 의 으로 이루지支那事變 南總督 英斷

게 된 것이라고 하였으며 총동원법의 발동에 대해서도 국가의 대 목적을 速成

하기 위하여 좀처럼 치 않는 새로운 체제를 세울 필요가 있으며 국가 총동원법變

의申相俊 朝鮮農地令 解說 中央｢ ｣   

될一記者 朝鮮新銀行詔令 經濟 一記者 近近 發表 朝鮮 新 銀行條令 經濟｢ ｣ ｢ ｣   

에 대한徐椿 普通銀行 關係法令 所見 朝鮮之光｢ ｣   

과 에 대한鄭秀日 朝鮮 所得稅令 適用範圍 一考察 中央｢ ｣   

張錫日 朝鮮 相續稅令 解說 中央｢ ｣   

부터 될 과 된四月一日 實施 朝鮮人 志願兵制度 朝光 朝鮮人 志願兵令 改定｢ ｣   ｢

과 된朝鮮敎育令 批判 朝鮮人 志願兵令 改定 朝鮮敎育令 批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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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총동원태세의 최고 시행수단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본인 의 논相蔣田池

설을 게재하여 그 법령자체를 옹호하기도 하였다 또한 을 설戰時行政特例法

명하는 논설에서는 중요 군수물자의 비약적인 생산력 확충을 위해 행정상 특별

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논설을 게재하

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각종 統制令 이나 內鮮一體 新體制 高度國防體ᆞ ᆞ

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논설들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있었는데制 이러한 경향

은 전시통제기에 민간잡지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억압적 언론구조의 상황을 보여주

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의 잡지들은 일제의 정신적 동원

정책에 일정하게 이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총독부 기관지 의 발행과 법률관련 자료IV. 朝鮮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월간지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었던 조선총독

부 기관지 朝鮮  은 내용상으로 볼 때 총독부가 제정했던 각종 법규에 대한 해

설과 총독부의 정책에 대한 당국자의 이나 등이 게재되어 있어서聲明 發言 訓示

일부 관보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논설 중에는 조선

의相蔣田池 國家總動員法全 朝光 白岡 國家總動員法 發動 批判｢ ｣   ｢ ｣   

의 과金誓 總動員法 全面的 發動 新聞 朝光 姜柄順 國家總動員法 改｢ ｣   ｢

에 하여正 對 朝光｣   

裵延鉉 臨時農地關係兩法規解說 朝光｢ ｣   

의 와國民學校敎則案 朝鮮 敎育硏究 食量確保 强力的 統制 米穀 配給 調停令 公の｢ ｣   ｢

布 朝光 裵廷鉉 農地關係 兩法令 槪說 朝光 宮本元｣   ｢ ｣   ｢

의 의朝鮮借地借家調停令 槪要 春秋 辛泰嶽 朝鮮鑛業令改正 要領 朝光｣   ｢ ｣   

과金光淳 商業組合令 小賣上 問題 朝光 朝鮮金鑛業令｢ ｣   ｢

改正 內容 春秋｣   

의 의玄永燮 內鮮一體 體內 朝鮮民衆的 諸問題 考察 三千里 內閣情報｢ ｣   

란 무엇 의部 新體制 朝光 劉永允 高度國防體制 新法案 春秋｢ ｣   ｢ ｣   

정혜경 일제말기 조선인 강제연행사의 역사 경인문화사 쪽  

에는 일문판과 한글판이 있었으며 본고에서는 에서 년에 출간한 영인본에朝鮮 高麗書林  

게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의 한길사 쪽姜東鎭 日帝 韓國侵略政策史  



의 역사와 민족성을 문제 삼거나 를 강조하는 글이 상당수 있는데 이를日鮮融和

통해서 보면 은 총독부 식민정책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朝鮮

었다고 하겠다

일제는 년 조선을 강점한 후 월 일부터 총독부관제를 발표하고 總督

과 를 두는 관방 부체제를 확립하官房 總務部 內務部 度支部 農商工部 司法部

고 조선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가고 있었다 이 시기 총독부관제의 특징은 내

무부 탁지부 농상공부는 대한제국시기의 관제를 그대로 존치한 반면 는 내學部

부부 안의 개 으로 축소한 점인데 이는 일제가 그 지배 초기부터 조선에 대한局

을 추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고 하겠다愚民化政策

이하 는 이러한 상황에서 년 월 필자총독부朝鮮總督府月報 月報 總訓  

훈령 호의 규정을 근거로 발간되었는데 그 중요한 규정을 검토해 보면 月報

의 발행목적과 체제상의 특징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제 조 조선에 있어서 의 을 하기 위해 매월 일 조施政 産業 其他 狀況 蒐錄

선총독부월보를 발행한다

제 조 월보는 에서 편찬한다總務部 文書課

제 조 월보에 게재할사항은 의 에의함 농업및 상공업 광左 區分 植林

업 수산업 무역 운수및교통 및 교육理財 金融 社寺宗敎

위생 구휼자선 지방행정 司法 調査資料 通計

제 조 월보에 기재할 는 관계의 및 소속부서에서 그것을 할 것材料 各部 集

위의 내용에서 보면 는 조선의 시정 산업 기타의 상황을 하기 위해月報 蒐錄

에서 발행하며 게재할 기사의 내용은 총독부 내 각부 및 소속부서總務部 文書課

에서 모집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월보가 총독부의 기관지였음을 말해주는 것

이었다고 하겠다 또한 수록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 상공업 지방행정 등植林

조선총독부월보에서 조선휘보를 거쳐 조선으로 잡지의 명칭이 변경되고 발행 주체가 總督

에서 과 등으로 변동되는 것은 총독부의 직제개편과 상당부분 연관府庶務課 總督府官房總務課

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자세한 언급은 피하였다

朝鮮總督府官制 勅令 第 號 朝鮮總督府官報 第 號 明治 年 月 日｢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月報  



에 나타난 의 경향韓國近代 雜誌 法律關聯 資料

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조선통치에 필요한 기초 자료

를 수집 정리하고자 했던 총독부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ᆞ

이후 의 발행 규정은 년 월 총독부령 제 호로 개정되었는데 이月報

는 년 월 일에 있었던 총독부의 행정정리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

며 의 발행 편집체계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다月報 ᆞ

제 조 조선에 있어서 기타 제반의 사항을 시키기 위하여 매월 일施政 周知

조선총독부월보를 발행한다

제 조 월보는 에서 이를 편찬한다官房總務局總務課

제 조 에 할 은 아래와 같다月報 揭載 槪目 主要記述 調査資料 雜

및錄 敍任及司令 統計 判決例 法令 通牒

제 조 월보 편찬을 위하여 을 둔다編纂委員 數名

제 조 총무과장은 매월 일 를 개최하여 에 관한 을各編纂委員會 編纂 打合

할 것

제 조 월보는 에서 이를 인쇄한다官房總務局印刷所

이 시기에 는 우선 조선에 있어서 기타 제반의 사항을 시키기月報 施政 周知

위해 발행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의 기타의 상황을 한다고施政 産業 蒐錄

규정했던 이전의 발행 목적에 비해 보다 강화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

이었다고 하겠다 또한 발행 부서가 총무부 문서과에서 관방총무국 총무과로 변동

되었으며 인쇄처는 관방총무국 인쇄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총독부의 직제개

편과 관련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개 항목이었던 기재사항이 개의 으로槪目

축소되어 그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비해 및敍任 司令

및 의 항목이 명시되고 있어서 의 로서의 기능이 한층判決例 法令 通牒 月報 官報

더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이밖에 이 시기에는 가 구성되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月報編纂委員會

총독부가 의 발행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月報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經濟硏究室 編 朝鮮彙報 分類總目錄  



하겠다 그리고 편집위원의 인물과 성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月報

이전 호의 규정에 월보에 게재될 자료의 모집을 위해 각 부서에는 소속總訓

부서장이 임명하는 을 둔다고 했던 것으로 보아 이 시기 편月報 報告主任 月報

찬위원들은 이들과 일정하게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 게재되었던 법령관련 기사의 경향을 정리해 보면 우선 월보에는 총독月報

부가 제정한 법령에 관한 논설이나 별도의 해설 기사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민 형사판결 법령 등을 항목으로 하는 기사들이 정기적으로 게재되고 있었ᆞ ᆞ

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일제가 한일합방 초기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

기 위해 제정했던 중요법령의 내용이나 성격을 총독부의 정책적 관점에서 이해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에서는 에 관한月報 朝鮮慣習 回答 이나 를 비롯한 재산권 행사土地

에 관한 에 대한民 刑事 事件 判決例ᆞ 와 地稅令 市街地稅令 煙草稅令 國稅ᆞ ᆞ ᆞ

등에 관한 법령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徵收令

고 의 에 있어서 토지소유권이나 경작권에 관한 내용들이 자주民事事件 判決例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제가 년부터 년까지 실시했던 토지조사사업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와 관련된 법령관련 기사들이 눈에 띄는稅制

것은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 확보에 주력하고 있었던 년

대의 상황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조선총독부에서는 년 월에 시행된 훈령 제 호를 근거로 월보를

이하 로 변경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朝鮮彙報 彙報

호 제 조에 월보보고주임은 또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月報 總訓 奏任官  

는 중에서 이 명하고 그 을 에게 한다라고 되어 있다判任官 所屬長官 官氏名 文書課長 通知

法令及通牒朝鮮舊慣 關 回答 朝鮮總督府月報ニ スル｢ ｣   ｢法令及通牒朝鮮舊慣

關 回答 朝鮮總督府月報ニ スル ｣   

判決例民事耕作權確認請求 關 件 朝鮮總督府月報 判決例民事土地所ニ スル｢ ｣   ｢

이외에 토지와 관련된有權確認及引渡請求 關 件 朝鮮總督府月報 民事ニ スル ｣   

에 대한 다양한 가 나타나고 있다判決例

관련 법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法令地稅令 朝鮮總督府月報 法令｢ ｣   ｢

市街地稅令 朝鮮總督府月報 法令煙草稅令 朝鮮總督府月報｣   ｢ ｣   

法令國稅徵收令中改正 朝鮮總督府月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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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월 일부터 시행함朝鮮彙報 大正 年

에 관한 규정은 이를 한다朝鮮總督府月報 廢止

제 조 조선에 있어서 행정 및 제반 사항을 널리 상세히 알리기 위해 매월 일

조선휘보를 발행함

제 조 조선휘보에 게재할 사항의 은 다음과 같다 및槪目 敍任 司令 行

및 및 및政 財政 金融 産業 交通 土木 學事 司法 警察

硏究資料 外國事情 地方通信 雜報 質疑應答 統計

및 및法令 通牒 判決例 國語 朝鮮語 硏究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총독부에서는 년 월 일을 기해 에 관한彙報

규정을 실시하는 동시에 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고 명시함으로朝鮮總督府月報

서 휘보가 조선총독부월보의 후신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였던 게재항목 수

가 개로 늘었으며 외국사정 지방통신 질의응답 잡보 국어 및 조선어 연구 등

이 새롭게 추가되어 편집체계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변

동 중에도 사법에 항목이 추가되는 등 사법과 법률관련 항목은 여전히 중요警察

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의 경우는 각 권의 마지막에 편찬위원 명단을 밝혀두었는데彙報

총독부 관방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 기관의 서기관 사무관 경무관 시학

관 통역관 등이 위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시기에 이르면 총독부 기

관지로서의 휘보의 위상이 비교적 높았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에는 총독이나 각부 장관의彙報 訓示 와 중요한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해당 부서 당국자의 논설 이 게재되어 있어서 각각의 법령이 갖고 있던 정책적

朝鮮彙報編纂委員 朝鮮彙報｢ ｣   

편찬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朝鮮總督府 總務局長 伯爵 兒玉秀雄 委員 書記官 荻田

悅造 書記官 遠藤柳作 書記官 今村邦典 通譯官 菱典靜治 通譯官 新庄順貞 事務官 岡今朝雄

事務官 小田幹治郞事務官 田中卯三 視學官 秋山鐵太郞 事務官 林茂樹 書記官 本岡榮次郞 鐵道

局 參事 和田駿 遞信局 書記官 島田志良 警務官 亥角仲藏 勸業模範場 技師 鏡保之助 中央試驗

자를所 技師 宇野三郞 編纂事務 囑託 飯島榮太郞 朝鮮彙報編纂委員 朝鮮彙報｢ ｣   

기준으로 하였다

司法官 對 寺內總督訓示 朝鮮彙報 警務部長 對 總督訓示 朝鮮彙報ニ スル に する｢ ｣   ｢ ｣   

監獄醫務主任會同 於 司法部長官訓示要領 朝鮮彙報 高等女學校長に ける｢ ｣   ｢

對 總督訓示 朝鮮彙報に する ｣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체제

상의 변화는 조선에서도 계속되어 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에는 에 관한 이외에도 과거 조선왕조의 정치제도에彙報 朝鮮慣習 回答

관한 논설들이 다수 게재되고 있는데 이는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 초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慣習調査 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

라 휘보에서는 경찰관련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이는 한일합방 이후 꾸준

히 강화되고 있었던 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朝鮮警察

그리고 운동의 여파로 년 월 일 총독부의 관제가 개정되고 이른바ᆞ

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는 으로 개편되어 발간되었던 것으로文化統治 彙報 朝鮮

나타난다

그런데 표 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에 기재되었던 기사의 내용이 시기朝鮮

별로 약간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우선 년의

경우는 그 내용 중에 지배정책이나 사회교화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으나 년의

경우에는 조선의 사회관습이나 역사 민족성에 관한 것과 산업경제와 관련된 기ᆞ

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필자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총독부 관리의 숫

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에 수록되었던 기사 내용의 이러한 변화는 이 년 월朝鮮 朝鮮

발행 이후 총독부 기관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년대에 이르면 발행초

荒井賢太郞度支部長官 酒稅令 要旨 朝鮮彙報 宇佐美勝夫內務部長官 面制の に｢ ｣   ｢

就 朝鮮彙報 小原新三農商工部長官 米穀檢査規則 改正及大豆檢査規則 制定て の の｣   ｢

就 朝鮮彙報 國分三亥司法部長官 朝鮮刑事令改正 要旨 朝鮮彙報に て の｣   ｢ ｣   

關屋貞三郞學務局長 書堂規則 發布 朝鮮彙報 小原新三農商工部長の｢ ｣   

官 林野調査令要旨 朝鮮彙報 鈴木穆度支部長官 地稅令改正 要旨 朝鮮彙の｢ ｣   ｢ ｣  

報 鈴木穆度支部長官 煙草稅令 改正 就 朝鮮彙報 鈴木穆度支部の に て ｢ ｣   

長官 地方金融組合令 改正 就 朝鮮彙報の に て｢ ｣   

한국법제연구원 쪽鄭肯植 編譯 慣習調査報告書  

朝鮮舊慣 關 回答 墓位土 處分 關 件 朝鮮彙報 淺見倫太郞高等法院檢に する の に する｢ ｣   

事 李氏國初 法典 朝鮮彙報 淺見倫太郞高等法院檢事 經國大典及其 後 法の の の｢ ｣   ｢

典 朝鮮彙報｣   

김민철 식민지통치와 경찰 역사비평｢ ｣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改正 朝鮮總督府 令 號 朝鮮總督府官報 號外 大正 年｢ ｣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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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비하여 보다 강화된 관주도형 잡지가 되어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것은 곧 일제의 한국인에 지배정책이 보다 강화된 통제양상을 나타내고 있었음

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92)

표 는 년 다시 의 편찬위원으로 활동하던 인물들의 중요 경력사朝鮮

항을 정리한 것인데 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역시 각 부서의 사무관 참사朝鮮

관 시학관 통역관 등으로 구성된 편찬위원회를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

편 이들 대부분은 으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는데 이는 이彙報編纂委員 朝鮮 彙

의 뒤를報 이어 운동 이후 총독부의 로 개편된 것임을 알 수 있게 하機關誌ᆞ

앞의 책 쪽姜東鎭

에 있어서의 의 앞의 책 쪽에서 재인용 익명金圭煥 植民地下 朝鮮 言論統制 硏究 姜東鎭｢ ｣

펜네임으로 게재된 기사는 제외함ᆞ

이 표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가운데 직원록 자료 중 조선총독부 직원록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여기에 이용된 자료는 중 과日本 職員錄 朝鮮總督府篇 朝鮮『 』  

이라고 한다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대로 기재해 두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었다 자에 실린 명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원문에는 편찬위원의 이름만 기재朝鮮  

되어 있다

구 분 내 용 분 석 1921 1930

집 필 자

년 인 원

총독부 관리

일반 일본인

외 국 인

일반 한국인

내용분류

지배 정책

외국의 식민정책 및 소개

교육 사회사업 를 포함社會敎化ᆞ

사회 풍속 관습 역사 시정 민족성에 관한 것ᆞ ᆞ ᆞ ᆞ ᆞ

산업경제

선전 역사內鮮融和 ᆞ

에 관한 것在鮮日本人

기타

계

표 년과 년 에 개재되었던 기사 내용 분류< 1> 1921 1930 朝鮮  92)



는 것이라고 하겠다

에는 과 에 관해서만 약 건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朝鮮 法令 規則

년 월부터 중일전쟁 발발 이전인 년 월까지는 약 개가 그 이후 년 월까지는

약 개의 법령관련 기사가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숫자를 통해서 볼 때 조선은 그 발행 초기

구분 이름 소속 직위ᆞ 중요사항

위원장 靑木戒三 總督府 總督官房 庶務部直屬 部長
文官普通懲戒委員 李王職職員懲戒
委員 彙報編纂委員長

위 원

山口貞昌 總督府 法務局 法務課 事務官 課長 彙報編纂委員 社司社掌試驗委員

小田幹治郞 總督府 總督官房 參事官室 事務官 彙報編纂委員

丸山鶴吉 總督府 警務局直屬 事務官 道警部考試委員 彙報編纂委員

上田駿一郞 總督府 學務局直屬 視學官
및小學校 普通學校敎員試驗委員 彙

報編纂委員

田中卯三 總督府 殖産局直屬 事務官 彙報編纂委員

守屋榮夫

篠原英太郞 總督府 殖産局 農務課 事務官 課長 彙報編纂委員

國友尙謙 總督府 警務局 警務課 事務官 課長 道警部考試委員 彙報編纂委員

伊藤武彦

渡邊豊目子

陶山武二郞
總督府 總督官房 庶務部 文書課 通
譯官

彙報編纂委員

菊山嘉男
總督府 總督官房 庶務部 會計課 事
務官 課長

普通試驗委員 公立學校職員恩給審
査委員 彙報編纂委員

杉本良

安武直夫
總督府 總督官房 庶務部 文書課 事
務官 課長

普通試驗委員 彙報編纂委員 官報報
告主任

半井淸 總督府 學務局 宗敎課 事務官 課長 社司社掌試驗委員 彙報編纂委員

澤崎修
總督府 總督官房 鐵道部 監理課 事
務官

彙報編纂委員

倉檣鋕

萩原彦三 總督府 總督官房 參事官室 參事官 彙報編纂委員

田中三雄

富永文一 總督府 內務局 第 課 事務官 彙報編纂委員

矢野義二郞
總督府直屬機關 遞信官署 遞信局
監理課直屬 事務官 課長

彙報編纂委員 統計主任

표 년 당시 의 및< 2> 1920 朝鮮 編纂委員 略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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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 경우는 전시통제기 이전에 발행되었던 에서 회朝鮮 이상 언급된

법령관련 기사의 목록을 정리한 것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몇 가지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이 시기 에서는 한국의 농민들이 관朝鮮

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이나 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였지만農地令 小作調停令

그 비중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소필자 이나 등 보다는取引所 令 信託業令 漁業令ᆞ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국내의 민간잡지들이 관

심을 갖고 있었던 이나 이나 에 대해서는 별다른保安法 治安維持法 保護觀察令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다는 점과朝鮮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 광업령이나 교육령 은행령 등에 관한 법령

이 회 이상 언급되고 있었으며 등 각종 에 관酒稅令 所得稅令 營業稅令 稅制令

한 해설기사가 게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제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총독부의 입장에서 볼 때 식민통치에 필요한 재정기반의 안정적 확

충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한편 년 월을 전후하여 본격적인 전시통제기에 들어서면 총독부는 각종

통제법령의 내용과 성격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해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朝鮮

있었다 이 시기 전시통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정리한 표 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경향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총독부에서는 년 월

일 전면적인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과重要産業統制法 朝鮮臨時肥

등의 법령을 실시하여 조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가고 있었다料配給統制令

뿐만 아니라 표 를 통해서 보면 총독부에서는 중요한 법령을 발표 할 경우

정무총감이나 해당부서 명의로 각 법령의 입법취지와 그 내용을 비교적局 課長ᆞ

상세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표 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에 게재되었던 법령 관련 논설의 이러한 경향은 총독부기관지로서의朝鮮

의 정치적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었다고도 생각된다朝鮮

부터 중일전쟁 이전까지는 법령이나 규칙에 관한 기사의 게재에 있어서 전시통제기 보다 상대적

으로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회 게재된 법령으로는 學務局長 渡邊豊日子 朝鮮室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 發布の｢

就 朝鮮 實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施行 關 規定發布 彙報 朝鮮に て に する｣   ｢ ｣  

가 있다 

쪽重要産業統制法施行 朝鮮 朝鮮臨時肥料配給統制令公布 朝鮮｢ ｣   ｢ ｣   



구 분 성 명 직 위ᆞ 기사 제목 호수 및 연도( )

敎育令

柴田 學敎局長 에 관해서敎育令改正

朝鮮敎育令竝附屬法法

水野 政務摠監 에 즈음하여朝鮮敎育令公布

松浦鎭次郞 學務局長 의 에 관하여朝鮮敎育令 改正

取引所令

齋藤實 朝鮮總督 에 즈음하여朝鮮取引所令公布

과 의朝鮮取引所令 其 運用

政務總監談 의 에 즈음하여取引所令施行規則等 發布

財務局長談 에 대하여朝鮮取引所稅令中改政

民 刑事令ᆞ

松寺竹雄 法務局長 의 에 관하여朝鮮民事令 改正

深澤新一郞
의 안에 있는 에 관朝鮮民事令 內容 信託法

하여

橫田五郞 朝鮮刑事令改正要旨

鑛業令
에 의한鑛業令 新鑛物彙報

惠積眞六郞 殖産局長 의 에 관하여鑛業令 改正

農地令
宇垣一成 朝鮮總督 에 관하여朝鮮農地令公布

渡邊忍 農林局長 의朝鮮農地令 槪要

信託業令

林繁藏 財務局長
과 의 에관朝鮮信託業令 朝鮮無盡業令 改正

하여

財務局長談 의 에 대하여朝鮮信託業令施行規則 發布

谷多喜磨 朝鮮信託會

社 社長
의 에 관하여朝鮮信託會社 設立

財務局長談 의 에 관하여五信託會社 合倂

漁業令

의漁業令施行規則 改正彙報

今村武志 殖産局長 의 에 관하여新漁業令 發布

朝鮮漁業令

松村松盛 殖産局長 의 에 관하여新漁業令附屬法規 發布

銀行令
草間秀雄 財務局長 에 관하여銀行令改正

改正銀行令

小作調停令

笠井建太郞 法務課長
및 에관朝鮮小作調停令 刑事補償法規制定

하여

의小作調停令實施 後 狀況

增永 法務局長談 의 에 관하여朝鮮小作調定令 改正

辯護士法

의辯護士規則改正及辯護士試驗規則 制定

彙報

法務局長談 에 관하여辯護士法改正

표 까지 에 게재된 중요 법령 관련 기사목록< 3> 1920.7-1937.6 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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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년 월 일부터 국가총동원법이 조선에 적용되자 은大野政務總監

년 월 을 통해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후방에 있어서의 총동朝鮮

원체제의 완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에 대한 국민들의 각오를新法律

강조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년 월 일 이 실시되자 이에 대해서는醫療關係者徵用令 石田厚

의 명의로 국민보건과 국력의 에 가장 커다란 관계가 있는 의료관계자生局長 消長

를 에 필요한 방면에 배치하는 것은 국가적인 요구가 되고 있다는 것國家總動員上

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년 월에 공포된 에 대해서도 남자를 대신해서 후방을女子挺身勤勞令

지키는 여자의 임무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에 기決戰非常措置

초하여 본령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명의 기사를 게재하였으鑛工局長

며 이밖에 의 실시를 정당화하는 다수의 논설이 게재되기도 하였다徵兵制

한편 은 고무사용제한규칙이나 석탄배급통제규칙 카바이트배급통제朝鮮 ᆞ

등과 같은 물자통제에 관한 규칙이 발표되면 이들木材統制 薪炭配給統制ᆞ ᆞ

법령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년 월 일

이 공포되자 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영향이 대단히 클鐵銅需給統制規則 鐵銅

것이라고 강조한 후 통제의 범위와 통제기관과 감독과 벌칙 등의 문제에 대해 설명

하였으며 및 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다帳簿記載義務 申告義務

또한 년 월 일에 실시된 석탄배급통제규칙에 대해서는 석탄의 중요성

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영향력이 광범위하고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석

탄에 대한 판매와 배급통제의 방법과 통제기관 및 처벌규칙에 대해 비교적 소상

에 대하여 쪽總動員法施行 大野政務總監談發表 朝鮮｢ ｣   

｢醫療關係者徵用令施行規則公布 쪽朝鮮｣   

함 쪽女子挺身勤勞令公布 朝鮮｢ ｣   

徵兵制施行 總督談發表 朝鮮 監視 半島靑年數千名採用 朝鮮に に｢ ｣   ｢ ｣   

朝鮮軍參謀 磯矢伍郞 建軍 本義 徵兵制實行 朝鮮 總督府 警務課長 八木信の と｢ ｣   

雄 徵兵制度施行 意義 朝鮮 人文社主幹 崔載瑞 建徵兵制實施 知識階級の と｢ ｣   ｢ ｣

朝鮮 每日新報社 主筆 徐椿 徵兵制實施 半島人 感激 朝鮮と の  ｢ ｣   

이밖에 에 게재된 물자통제와 관련된 로는朝鮮 記事 及 配給統制 彙報 朝鮮タイヤ チユブの｢ ｣   

등이 있다皮革 配給統制 關 穗積殖産局長談 彙報 朝鮮の に し｢ ｣   

쪽鐵鋼需給統制規則 公布 彙報 朝鮮の｢ ｣   



이 표는 휘보에 나타나는 기사 법령관련 기사 가운데 중복되는 것은 회만 기제 하였으며 대체

로 전시통제적 성격의 법률 목록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당시 전시통제기에 조선총독부가 공포

했던 법령의 대체적인 경향성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 분 성명 지위ᆞ 기사 제목 호수 및 연도( )
重要産業統制法施行彙報

穗積殖産局長 朝鮮臨時肥料配給統制令公布彙報
大野政務總監 에 대하여總動員法施行 大野政務總監談發表彙報
殖産局長 에 대하여朝鮮重要鑛物增産令 殖産局長談發表彙報
警務局長 에 관하여醫療關係者職業能力申告令施行 彙報
資源課長 에 대하여學校卒業者使用制限令 本府資源課長談彙報
穗積殖産局長 고무 에 부쳐使用制限規則制定 穗積殖産局長談彙報

臨時資金調停法施行狀況彙報
政務總監 마그네사이트 관하여朝鮮 會社令公布 總監談發表彙報

에부쳐國民登錄制實施 實施 彙報
의小作料統制令 施行彙報

朝鮮石炭配給統制規則制定彙報
農振課長 岸勇一 에 부쳐서小作料統制令
財務局長 의 에 관하여朝鮮産金令 改正 財務局長談彙報

朝鮮職業紹介令制定彙報
總動員試驗硏究令施行彙報
總動員物資使用收用令施行規則發布彙報
朝鮮職業紹介所令寶施彙報

됨纖維工業設備制限規則制定 彙報

鐵道局 營業課長
大和田福德

카바이트 됨配給統制規則公布

企劃部長 의鐵鋼需給統制規則 公布彙報
三橋警務局長 됨朝鮮映畵令實施
當局發表 됨雜穀配給統制規則發布 彙報
朝鮮總督府當局 의住宅建設用資材配給統制 實行彙報
企劃部長 鐵屑等配給統制規則公布彙報
殖産局長 의 에 부쳐價格等統制令 改正 殖産局長談彙報
上 內務局長爖 됨賃金統制令改正 彙報

金屬類回收令施行規則公布彙報
港灣運送業統制令施行規則公布彙報

新貝遞信局長談 됨海運統制令改正公布
殖産局長 됨企業整備令公布
山澤農林局長 됨木材統制令公布
農林局長 됨朝鮮薪炭配給統制規則公布
石田厚生局長 됨戰時災害保護法公布
厚生 學務 兩局長ᆞ 朝鮮靑年特別鍊成令公布
石田厚生局長 醫療關係者徵用令施行規則公布
農林局長 朝鮮食糧管理施行規則公布
司政局長 됨國民徵用扶助規則發布
政務總監 됨朝鮮女子靑年鍊成所規程制定
法務局長 도미朝鮮會社等臨時措置令公布
鹽田鑛工局長 됨女子挻身勤勞令公布
鑛工局長 함朝鮮軍需會社法施行規則公布 合倂號

표 까지 에 게재된 전시통제 관련 중요법령< 4> 1937-1944 朝鮮  목록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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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설명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년 월호에서는 에 대해 설명하면서金屬類回收令施行規則

의 건설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물자 도입에 의존하는 것에서 하現下 國防國家 脫却

고 를 확립하여 의 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自給自足體制 戰時 生産力 維持增强 緊要

규칙의 제정이 필요했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일제는 국가총동원체제 하에서 한국인에 대한 인력

동원과 물자통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기관지 을 통해 이를 정당화하고 그 법朝鮮

규의 내용을 논설 게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각 법령의 입법취지

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전시통제기 일제가 실시했던

통제법령의 사회적 성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맺음말V.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대한제국기 이후 일제말기까지 국내에서 발간되었던 잡지

들에 나타나는 법률관련 자료의 경향과 그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중요한 내

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제국기에 발간되던 학회지 중심의 잡지에는 근대적 법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던 애국계몽계열 지식인들의 논설들이 다양하게 게재되고 있었다

이들은 근대적 법률로서의 법학일반 국제법 민법 등에 대해 소박하지만 나름대ᆞ

로의 식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애국계몽계열의 지식인들은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에 필요한 헌정체

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천부인권과 국민주권 및

민권과 정당정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다름대로의 객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으로 파악된다

한편 대한제국기에는 입헌군제와 공화제적 헌정체제의 정당성이 함께 논의되고

있었는데 대한제국이 고종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제왕정 국가였다는 점을 고려할

朝鮮石炭配給統制規則制定 彙報 朝鮮｢ ｣   

金屬類回收令施行規則公布 彙報 朝鮮｢ ｣   



때 외견상으로는 입헌군주제에 대한 선호의식이 공화제 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그러나 신민회와 이후 독립운동지도자들의 정치적 성향에서 볼 때 공

화제에 입각한 국민국가의 건설론에 보다 많은 지식인들이 높은 비중을 두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운동 이후 국내외에서 조직된 모든 임시정부에서 일ᆞ

관되게 민주공화제 정부를 채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둘째 일제시대의 잡지자료에 대해서는 우선 국내에서 발행했던 민간잡지와 총

독부 기관지에 나타나는 법률관련 논설의 경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민간잡지의

경우는 시기별로 상당히 다양한 성격의 잡지들이 발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관련 논설의 양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 아니었으며 그 내용 역시 총독부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표현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국내 민간잡지들에 게재되었던 논설들은 교육 언론 사법 경찰 농업 산업ᆞ ᆞ ᆞ ᆞ ᆞ

경제 세제 등에 대한 다양한 논설들이 게재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ᆞ ᆞ

분석이나 종합은 식민지시대의 사회적 흐름을 법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총독부 기관지였던 을 중심으로 총독부월보와 조선휘보에 나타朝鮮

나는 법률관련 기사와 각각의 잡지들이 총독부의 관제 개편과 맞물리면서 그 내용

과 성격을 달리해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각 시기 잡지에 게재되었던

법률관련 자료의 경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적어도 이들 자료들은 각 시기 총독

부가 제정했던 법령의 정치적 성격이나 입법취지 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유용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조선총독부가 한국사회에 대해 실시했던 각종 법령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하여 총독부 주변의 관변단체들이 발행했던 잡지의 내용도 보

다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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